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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19 세기의 조선, 일본, 청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사적 용어는 불평등조약이다. 세계의 주요 사전도 

불평등조약을 19 세기 조선, 일본, 청국이 타국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19 세기 

동아시아 3 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이 자국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세계사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880 년대 초반 일본, 조선, 청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구축한 

불평등조약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은 조약 개정의 예비회담을 통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했다.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 개정과 

서구열강과의 불평등한 내용이 배제된 조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었다. 청국은 조선과 서구열강의 

조약체결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조선에게 불평등한 내용의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조선이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자신과 서구열강의 체결한 조약의 개정을 기획했다. 이상과 같이,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에 서구열강이 관철시킨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정의 움직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본 발표문은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 

삼국의 불평등조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가능성이 가지는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력】 

 

한국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연구교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19 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1874~1895): 조선의 균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 정립과 균열」으로 박사 

학위 취득. 주로 근대 시기 한국과 서양 열강의 관계 정립 및 전개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최곤에는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역사 속에서의 한국인의 삶과 궤적에 관심이 많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 「변경의 접촉지대<삼도(三島)>, 그리고 거문도(巨文島)의 

탄생」 ,「1920 년 동아일보의 아일랜드 독립전쟁 보도태도와 그 의미」, 등의 논문과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공저), 『3.1 운동 100 년』(1・4）(공저) 등을 집필했다. 

 


